
예비 청년 농부들의 길라잡이

3만 평 규모의 농사를 통해 고품격 쌀을 재배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산쌀

농업회사법인 이재광 대표는 과거에는 농사일을 싫어하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농사

를 도우며 알게 된 젊은이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가업을 이어받

아 2009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녘에 희망을 심어오고 있다.

현재는 이재광 대표 본인과 친동생인 이재익 팀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일산쌀농업회사

법인을 이끌어가고 있다. 모두가 농사라는 일을 공통으로 하며 생산, 판매·유통 등으로 파트를 

나눠 가와지 쌀, 일산 쌀, 현미 칩 등을 생산해 고양시 일산의 쌀을 알리며 청년 농부라는 자부

심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농업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예비 청년 농부들의 길라잡이가 되는 

‘청년 농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농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죠. 이런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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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다.

글  서충식   사진  주효상

땅의 

정직함을 

믿는 

청년 농부

이재광 대표

을 위해 일산쌀농업회사법인이 함께하며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농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금은 고양시의 대표 

산업인 화훼 농가의 젊은이들과 협업해 유통을 돕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노력과 변화 그리고 특별한 선물

이재광 대표는 벼를 생산해 정부나 농협에 수매하는 기존 구조에

서 고수익을 내기 위해 직접 도정을 하고 판매·유통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쌀 품종을 기존에 재배하

던 고시히카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

서 함께 개발한 가와지쌀로 변경해 지역 상징성과 마케팅 이점을 

모두 갖게 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냈다.

고품격 쌀 생산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많은 노력으로 꿋꿋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갔고 꽃을 피웠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농업기술

원이 개발한 ‘참드림’ 품종을 직접 재배해 2018년 경기도 쌀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상하는 ‘10월의 미(米)스

코리아’에 선정되는가 하면 그해 말에는 ‘차세대 농어업인 대통령

상’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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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농업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차세대 농어업인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제가 10년 넘게 해왔던 일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

인받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대통령상이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시상식 당일인 12월 

12일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한 결혼기념일 선물을 드

린 것 같다고 생각해요”

땅의 정직함을 믿고 흘린 땀의 결실을 찾아가고 있는 이재광 대

표. 그는 “농업으로의 뜻이 확고해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 산업

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체험해본다면 본인 미래의 좋은 양분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본인과 같은 사례

를 통해 청년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초롱초롱한 눈이 앞으로 어떤 농업인의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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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광 대표

2 비닐하우스 못자리

3 모심기

4 일산쌀농업회사법인 단체사진

쌀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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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고양

고양人, 즐거운 수다


